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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 되다

- 부산시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 열려
- 정명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지지 기대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이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홍보대사로 위촉

되어 박람회 유치 홍보에 앞장선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하 유치위원회)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7월 25일(화) 오전, 부산시청

에서 지휘자 ‘정명훈’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제6호 공식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위촉식에는 홍보대사 정명훈과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경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장이 참석해 위촉패를 전달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1호 홍보대사 이정재(‘21.12월), 제2호 홍보대사 가상인간 로지(’22.3월), 제3호 

홍보대사 방탄소년단(‘22.7월), 제4호 홍보대사 조수미(’22.12월), 제5호 홍보대사 

아기상어(‘23.3월)에 이어 제6호 홍보대사로 위촉된 ‘정명훈’은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극장(현, 파리국립오페라극장)의 음악 감독을 역임하고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등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정명훈은 지난해 8월 부산에서 개최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특별음악회’에서 지휘를 맡았으며, 올해는 부산시 시립공연장 초대 예술감독

으로 위촉된 만큼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시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

으로 활발한 유치 홍보 활동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유치위원회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지휘자 ‘정명훈’ 의 홍보대사 

위촉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관심과 응원을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문화예술인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2023년 말 개최지가 결정될 때까지 전 세계적 공감대와 

유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대사를 활용한 각종 유치 홍보 활동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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